
# 10년 세월의 시멘트 옷 벗다

“동물과 나무와 풀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월정사의 꿈입니다. 이 꿈은 이 세상을 환경오

염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입니다. 모두가 함께 할

때 그 꿈은 빨리 이뤄질 것입니다. 자연으로 돌아

가려는노력, 월정사의약속입니다.”

시멘트 포장 걷어내기 행사를 알리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내빈들, 그리고 참가자 대표들이 곡괭이를 들고

시멘트포장길을힘차게내리쳤다. 

“전나무숲길을생명의숲길로.”

사회자가 구호를 외치자 대회 참가자들은 함께

구호를 따라 외치며 박수를 쳤다. 시멘트 포장이

뜯겨지고, 그 속에 숨어있던 속살이 드러났다. 땅

이다. 10년 세월을 시멘트 옷을 입고 살았다. 때로

는 숨이 차고, 때로는 거추장스러웠지만 사람들은

좋아했다. 주변의 풀과 벌레와 나무들은 집과 앞

마당을잃었지만아무도눈여겨보지않았다. 

# 흙은 흙이어야 하고…

누구의 생각일까, 시멘트 옷을 벗겨버려야겠다

는것이. 천년세월을있는그대로살았던이땅에

시멘트 포장이 된 것은 10년 전 시내버스가 다니

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일주문에서 경내 입

구까지 약 1Km의 전나무 숲길은 아무런 생각없

이오직편리함만을위해시멘트로덧칠해졌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이 생겼다. 전나무

들이 신음하기 시작했다. 생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풀들도 잘 자라지 않는 등 주변 생

태계에도변화가왔다. 

“시멘트 포장으로 전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

다. 천지와 만물은 나의 몸이고 부처님 모습입니

다. 오대산은 성스런 도량입니다. 잘 보존해 후손

에게물려주어야하지않겠습니까.”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시멘트 포장을 걷어내

기로한이유를이렇게설명했다.

정념 스님은 산은 산이어야 한다고 했다. 흙은

흙이어야 하고, 길은 길이어야 한다고 했다. 거기

에 서 있는 우리는 자연이어야 하고, 자연은 우리

이어야 한다고 했다. 공존! 산을 산이게끔 하는 일

은 다름 아닌 함께 사는 상생의 길임을 우리는 모

르고있는것일까.

# 자연의 소리를 듣다

“엄마, 여기도다부술거야?”

“응, 그렇게한단다.”

“근데, 왜그래?”

“응, 자연이랑 친해지라고. 윤형아, 숲길을 걸으

니까좋지?”

시멘트 포장을 걷어내는 의식이 끝나자 황정현

씨(38ㆍ평창군 진부면)는 윤형(10) 윤재(8) 남매의

손을 잡고 전나무 숲길을 걷기 시작했다. 황씨는

시멘트 포장을걷어내는 것이어떤의미인지를 아

이들에게설명해주고싶었단다. 

김재학ㆍ재희 쌍둥이 남매와 김성우 최보경 네

아이도 나란히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모두 진

부초등학교(4학년)에 다니는 아이들이다. 걷기대

회를 한다고 해서 친구끼리 왔다고 했다. 시멘트

를 걷어내는 이유를 알지는 못했다. 하지만 네 아

이들에게는똑같은느낌이있었다. 

“숲길을 걸으니까 좋아요. 자연을 잘 보살펴야

공기가좋아져요.”

평창군 횡계의 호재유치원에서 온 아이들과 학

부모와선생님25명도전나무숲길을밟았다. 

“땅과 도로는 밟아보면 느낌이 달라요. 아이들

에게지금그걸말해주고있어요.”

전명자씨(42∙횡계 2리)는 아이들과 손을 잡고

걸으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설명한다. 아이들이 이

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건 중요치 않다. 이다

음에 어른이 돼서 어렸을 적에 숲길을 걸었던 기

억이 되살아난다면 아마도 자신의 앞마당을, 자신

의 뒷동산을, 자신의 텃밭을 무분별하게 파헤치는

어리석음을범하지는않을것이다.

# 자연과 하나 되어

걷기대회 참가자들이 시멘트 포장을 벗기기로

한 1Km의 전나무 숲길을 걸어 도착한 곳은 경내.

참가자들보다 30여분 앞서 그 길을 삼보일배를

하며 경내까지 온 108명의 삼보일배단이 8각9층

석탑을한바퀴돈뒤삼보일배를마쳤다.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평

창군민 관계자와 군인, 학생, 불자, 월정사 신도들

로 구성된 삼보일배단의 일원이었던 지욱환씨(51

ㆍ평창 극락사 신도)는“시멘트길에서 삼보일배

를 하니 흙길보다 무릎이 훨씬 아픈데요”하고 웃

으면서 구슬땀을 닦는다.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20리를 걷는 걷기대회를 시작하는 법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다시 숲으로 향했다. 이 길은 국립공

원관리공단에서 도로포장을 추진하던 것을 월정

사가반대해지켜낸흙길그대로다. 

생명ㆍ평화ㆍ나눔. 걷기대회의 주제 그대로 이

흙길엔 그냥 그대로 흙이 되고 낙엽이 되는 자연

이 있고, 그 속에서 숨쉬는 사람들의 생명이 있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나눔이 있다. 월정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고, 걷기대회는

그런의미를담고열렸다.

원주에서 온 고건웅씨(34)는 아들 성원(3)이를

목마 태운 채, 아내 김은경(33)씨는 딸 성원(6)이

손을잡고나란히숲길을향했다.

“작년에 참가했었는데 좋더군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숲길을 걸으니자연과 나무들과하나가 되

는느낌이들더라고요.”

걷기대회는 일등도 꼴찌도 없다. 있다면 오직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느낌뿐. 3천여 명의 걷기대

회참가자들은 자연을사랑하는 것이결국자신을

사랑하는지혜임을배우고있었다.

서서기기 22000055년년((불불기기 22554499년년)) 55월월 1111일일 수수요요일일((주주간간)) 제제 552255 호호 1133www.buddhanews.com 十十方方世世界界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 053-427-5114 www.dgbbs.co.kr    

대대구구 FM   94.5MHz
안안동동 FM   97.7MHz   
포포항항 FM 105.5MHz

‘포장을벗기면사람은불편해집니다. 그러나흙은숨

쉴 수 있습니다. 숨쉬는 흙은 순수한 생명의 원천입니

다. 불편을자초하는것, 생명을키우는길입니다.’

월정사 일주문 입구를 지키고 있는 전나무 숲길에 걸

린 작은 플래카드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살라고 말

한다. 그것이 생명을 위하는 길이라고. 편리함을 위한

인간의 이기가 자연을 해치고 인간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마는, 그래도 인간의 선택은 늘 편리함

이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을 스스로 벗어 던지고 불편

해지자고한다. 

그런 비문명적인(?) 생각을 듣자고, 어떻게 하자는 것

인지 보자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전날까지 주룩주

룩 내리던 비가 개고 청명한 하늘이 내려앉은 땅 월정

사. 5월 6일 오전, 월정사의 시멘트 포장 걷어내기 행

사는그렇게시작됐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데 이어 올해 2회를 맞은 오대산

천년의 숲길 걷기대회는 시멘트 포장을 걷어내고 자

연으로돌아가자는모두의약속으로막이올랐다.

숨 쉬는 길, 그리고 사람

둘이 아닙니다
시멘트 걷어내고 천년 숲길 자연으로 되돌려

‘생명∙평화∙나눔’주제로 걷기대회…삼보일배도

월정사주지정념스님과행사참가내빈들이월정사일주문입구의시멘트포장을걷어내고있다.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기원 삼보일배를

하고있는대회참가자들.

평창 월정사 숲길 포장도로 걷어내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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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복만선 Tel.02)730-0705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왕자 싯다르타에서 깨달은자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오묘한 묘음에 밀교
티벳 불교 성지순례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티벳 성지 순례 9일66월월 1100일일 출출발발

여행경비 : ＼ 1,850,000원 (중국 비자비, 가이드, 기사팁 포함)

태국 성지 순례 6일여행경비 : 79만원 (10명이상 출발)

참가자들이자신의발원을108m 길이천에적고있다.


